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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교회�구역�모임(17-43)� ★

※�교제와�축복� � /�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모임을�위한�기도� � /  대표 기도자

※�경배와�찬양� � /�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1.� 삶� 나누기

시장의�장화를�밟은�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단편소설에 이런 것이 있다. 

제정 러시아 시대, 시청의 동서기가 잘못해서 시장의 장화를 밟았다. 그는 즉각 사과를 했지만 

시장은 누군가와 열을 올리며 토론 중이어서 그를 보지 못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시장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되면 나는 목이 달아나고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되나?"하는 걱정 끝에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결국 다음날 시

장을 찾아가 잘못을 빌기로 했다. 

그러나 시장은 그를 본 척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아마�나를� 용서하지�않을�모양이구나."�

다음 날 그는 다시 시장을 찾아가 애원을 했다. 

� "한번만�봐�주십시요.� 모르고�그랬습니다.� 저는�처자식이�있는�몸입니다."�

시장은 화가 났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매일 찾아와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늘어 놓는게 

아닌가? 

"이� 녀석�너�미친� 놈� 아니냐?"�

동서기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다. 

"시장은�끝까지�나를� 용서하지�않는구나."�

다음 날 아침 아내가 그를 깨우려고 흔들었을 때 그는 걱정과 절망으로 지쳐서 피곤해 일어나

지도 못했다. 

사실 시장은 구두를 밟았던 그 일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 으며 그 일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자기 스스로 지나친 근심과 걱정의 구렁텅이를 파고 그 속에 빠져 버렸던 거였다. 

 1)� 위� 이야기에서�느낀�점을�나누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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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씀나누기

� � 설교� :� 염려� 없는�삶� (본문/� 마태복음� 6:19-34)

사람은�하나님과�물질을�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물질은�염려를�동반합니다.

사람은�오직� 하나님의�나라와�의를� 구하는�삶이어야�합니다.

   나눔1.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까?(6:20)

 

   나눔2. 두 주인은 누구누구입니까?(6:24)

   나눔3. 무엇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6:25,34)

   나눔4. 염려 없는 삶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6:33)

3.� 은혜나누기

 1)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2)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3) 중보기도

  (1)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를 실현하게 하소서.

  (2)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북한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소서.

  (3) 교회창립 110주년을 맞이하여 교단과 한국교회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4) 수요부흥회에 동참하여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5)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준비한 모든 실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6) 파송선교사를 위한 기도: 인도 김봉태 홍은옥

    캘커타신학교 사역으로 충실한 일꾼이 세워지고, 덤덤고아원 사역에 열매 있게 하소서.  

   

   ☏중보기도 핫라인 010-2221-3346

 4.� 사역나누기

 1) 교회사역안내

●�생명운동� 캠페인37-10월� “은혜� 충만한� 예배-예배� 에티켓� 실천하기”� 운동� /� 자세한� 사항은� 주

보� 참조

 2) 찬송  / 찬484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3) 헌금

 4) 주기도


